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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SNS 시대의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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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의 활용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발전을 가져왔고 삶의 질적인 향상과 생활의 풍요
로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비행이나 폭행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현실세계에 보다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연
구하고자 한다. SNS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아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 소통의 도구로 이용
된다. 사회적 영향력, 개인의 감정요소는 커뮤니티 관계의 요소가 된다. 또한 SNS는 이용자의 정체성과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바일 SNS 시대에 인터넷 윤리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윤리정보를 인식
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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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ly increasing internet use has brought beneficial development in many aspect and provide us 
with abundance and comfort as well as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But Cyber space is giving rise to some 
negative result such as violence and delinquent conduct. It bring about more serious social problems than real 
life. We try to provide the desirable direction for Internet ethics by mobile SNS. SNS has not only economical 
values but also social communication toll to exchange and share views of specific issues with other users. 
Social influential and personal emotion factor is a factor of community relation. Thus SNS contribute to 
self-constructi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ublic sphere. This internet ethics of mobile Era will makes people 
recognize the correct internet ethics information and do it, suggest the solution for interpersonal interne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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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 두 단어를 합

성한 인포데믹스(info-demics)는 사물에 대한 정보가 사

실대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한 방향으로 고착되는 현상

을 말한다. 정보도 관리가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은 전염병 못지않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

문이다. 작은 추측이나 루머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타고 점점 확대되어 인터넷망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다. 정보의 잘못 여부를 논할 여지

도 없이 확대되고 이러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주인공

의 평소 행동 및 알고 있는 정보를 더한 댓글로 해당 루

머가 인정 또는 부정 또는 악담으로 이어져 루머의 주인

공은 해당정보에 대한 해명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다. 궁

지에 몰린 피해자는 예상외의 행동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된다. 최근 자살한 스포츠 아나운서 송모씨, 여

배우 최씨의 자살사건은 작은 루머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 피해

도 생산하게 되어 정치,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

게 된다. 이렇게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 명예훼

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들의 원인은 빠르게 발전

하여 제공되는 기술의 편의만큼 사용자들의 윤리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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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하지 못하여 벌어지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

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이 생활의 변화

를 이루어내고 있다. 유선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이

용자들은 이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SNS를 접

속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웹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은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상호 작용하며 정보를 얻고 나누

는 방식을 변화시켜 매순간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마이크로 블로깅 형태를 가지는 SNS는 그 간편성, 실시

간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그들

의 활동이나 의견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28]. 인터넷이란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익명성, 

비대면성, 전파성 등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SNS에 접

속하는 이용자들의 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

된다. 모바일 SNS는 물론 유무선통신이 결합되는 유비

쿼터스 생활환경 속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의 피해가 보

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지능화되고 복합화될 것으로 전망

되어[15][2]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지

켜야할 도리와 규범, 상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규칙 

등의 윤리규범이 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접하는 모든 연령의 접속자가 학

교교육의 테두리를 떠나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하여 

인터넷 윤리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윤리연구에 대한 분석을 하고 3장에서는 한국인

터넷진흥원에서 2011년 11월 11일부터 10일간 국내 만12

세에서 59세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트

폰이용실태조사 및 2011년 11월 21일부터 9일간 국내 만

12세에서 59세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윤리문화실태조사를 실증자료로 하여 SNS의 이용현황

과 문제점, 시사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모바일 SNS시

대에 이용자들이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를 준수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인터넷윤리학은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도덕관계를 도덕적 원리에 의거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활

동하는 모든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1][12] 전통의 윤리개념에 기초하여 인터넷의 기

술적․이용 행태적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인터넷 윤리

에 대한 선행연구 부분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학력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개인적 기질, 인터넷 사용도가 정보

통신 윤리의 영향을 미친다[16],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

성이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7], 개인

의 자기존중감이나 자기 표현성 등의 자아 특성이 인터

넷을 건전하게 이용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1] 남

성,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등 인구 통계적 특성, 인터넷 

윤리경험 특성, 이용 빈도, 시간, 장소, 인터넷 윤리지식

과 인터넷 폭력 피해경험 등이 윤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mlu and Odabasi(2007)은 정보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지적재산권, 사회적 영향, 안전과 

보안,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형화 

하였다[32]. 

인터넷 매체에서 나타는 윤리를 의미하는 인터넷 윤

리는 사이버 윤리의 하위개념으로 인터넷을 기반한 개인

과 개인, 개인과 대중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이다. 인터

넷 윤리는 전통의 윤리개념과 마찬가지로 개인행위 여부

를 규정해주는 처방윤리로 사전 조치의 예방윤리이며 인

터넷의 특수성에 맞게 전통윤리를 적용해야하는 변형윤

리의 특징이 강하다[20]. 그러나 인터넷 윤리는 전통윤리

와 다른 특성이 있다. 현실의 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에

서의 일어나는 윤리규범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다수의 이

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기존 윤리가 주로 행

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나 의도를 중요시 하는데 비해 인

터넷 윤리는 행위의 결과도 중요하다. 행위의 결과로 인

한 피해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광범위하고 

무차별하여 피해 영향의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

터넷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

념과 사물이 윤리의 객체가 되고 주체가 되어 윤리의 대

상이 된다. 따라서 기존 전통윤리와는 다른 기준의 인터

넷 윤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 윤리와 다른 정보화시대의 윤리가 시작

된 것은 1970년대 컴퓨터 윤리학이다. 1976년 월터 매너

(Walter Manner)는 컴퓨터가 윤리적 문제와 관련될 때 

대체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점을 지적하여 컴퓨터 자

체가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으로 컴퓨

터와 컴퓨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윤리학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컴퓨터 윤리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

다. 컴퓨터 기술의 특성인 저장의 특이성, 다목적 변용, 

신속한 처리, 복제의 용이함, 코드화, 예측 불허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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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통윤리의 확장만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역기능의 심화되면서 인터넷 윤리가 대두되었다. 인터넷 

윤리는 순수 윤리와 달리 규범을 정해놓는 것으로는 부

족하다. 인터넷 환경 속에서 개념화 되는 주체와 객체에 

적용되기 위하여 다양한 경우에 응용되어 적용될 수 있

도록 실천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

시로 이용하는 SNS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 실천방법

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모바일 SNS의 사용과 시사점

3.1 SNS의 개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웹상에서 다양한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도

와주는 서비스를 통칭한다.[1] Boyd & Ellison(2007)은 

SNS는 오프라인상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간의 연결로 

이루어져 여타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의 네트워크와 차별적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24].

초기 SNS는 학연, 지연, 인종 등의 오프라인 네트워크

의 특성을 토대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19]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의사

소통을 도와주는 소셜 웹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다. 

웹2.0, 참여 웹, 읽고 쓰는 웹 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

로서 위키피디아(Wikipedia), 블로그,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플리커(Flickr)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사람들은 소셜 웹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얻고 이들

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신뢰하게 된다. 대부분 아

는 사람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보다 선호되고 있다. 

SNS는 오프라인의 현실세계의 사회적 관계를 온라인

으로 옮겨와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서비스로 사회관

계에 집중된다. 따라서 인맥으로 구축된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서로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SNS는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간 연결된 관계가 누적

됨으로써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온라인커

뮤니티와 차이를 보인다.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세계의 

시작은 모든 생활이 정보와 지식으로 재구성되는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키고 있다.[9]

<표 1> SNS의 기본기능

기능 설명

프로필 및 

콘텐츠 생산

신상정보, 취미, 관심사와 같은 자신의 아

이덴티티를 표현하거나 사진과 동영상 등 

시스템 안에서 콘텐츠를 사용자 스스로 생

산할 수 있는 기능

관계 맺기

1촌/친구 맺기, 팬 되기 등 개인 간의 관계

를 맺어 관계를 맺은 지인들을 목록화 하

여 시스템에 축적할 수 있는 기능

커뮤니케이션

각 개인이 만든 콘텐츠를 공유함은 물론 

이메일, 쪽지, 채팅, 메신저 등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

기술이 결합한 컴퓨티케이션 또는 컴퓨터 매개 통신

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이 획기적

으로 증대되며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중요한 재화로 인식되는 사회이다.[3] 인터넷

공간은 열려진 공간으로 접속자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정보들로 확장된다. 

1990년대 하드웨어의 미흡함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한

정적이었던 웹1.0시대에는 생산자가 이용자에게 일방적

인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비해 개방성(Openness)으로 대

표되는 웹2.0은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자유

로운 참여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서 참여와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NS의 이

용도 폭발적인 증가를 하게 되었다. 웹3.0의 시작되면서 

지능화, 상황인식 등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이용자가 원

하는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지능형 웹으로 발전되었다. 

SNS는 웹의 발달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사이트나 카페

를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여 특정목적의 커뮤니티를 형성

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웹2.0시대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자신만의 공간을 부각시키며 텍스트는 물론 동영상, 사

진 등의 공유로 무한 인맥을 구축할 수도 있다. 웹3.0에서

는 SNS를 연결하는 소셜커넥트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픈API를 통해 연계서비스

를 만들어 SNS의 파워를 확대할 수 있다. SNS는 사용자

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SNS공급자는 SNS를 사용자를 상

대로 사업을 하여 새로운 파워를 싣게 되었다. 마이크로 

블로그의 경우 140자 내외의 짧은 글,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사용하여 한 줄 블로그로 불리며 개인의 일상, 

느낌, 소식 등을 즉석에서 작성하여 교류하기 때문에 사

용자와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소셜 미디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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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여 블로그

의 특징을 가지며 친구들끼리 등록하는 등의 관계를 맺

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휴대폰을 통한 

SNS의 사용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바로 확산시

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3.2 모바일 SNS의 사용현황[23]

12세에서 59세 인터넷 이용자중 87.1%가 하루에 한번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중 53.1%가 스마트폰을 통한 SNS

를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장소에 관계없

이 SNS이용할 수 있고 필요시 즉시 이용할 수 있어서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생

산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 활동 유형을 

보면 77.7%가 타인의 게시물을 읽는 경우이며 58.2%는 

게시물 작성, 50.2%는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SNS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 및 

교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76.6%)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

해 개인적 관심사를 공유(52.9%)하거나 취미(38.7%)활

동,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38.4%), 전문정보나 지식공유

(30.9%)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자

들은 일평균 46.1분 SNS를 접속하고 있고 30분 이상 

SNS에 머무는 사람이 40.3%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통한 

SNS활동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그림 1]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목적-스마트폰을 통한 
SNS 경험자

소셜 네트워크는 플랫폼이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신

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

다. 트위터 등의 소셜서비스를 개설할 때는 이메일주소

로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계정의 주인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익명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용자들

은 사실, 의견, 기분 등 자신이 올리고 싶은 이야기를 즉

석에서 올리게 된다. 실시간 SNS로 전달되는 정보들은 

즉시 반응하며 누구와도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몇 명만 

거치면 다른 구성원과 연결되어 관계를 구성해내는 네트

워크가 이루어진다.[34] 텍스트에 기반한 SNS는 위치기

반․증강현실 등의 서비스를 기반한 SNS로 발전해 가고 

있다. 실시간으로 문자와 영상 등의 구현요소가 강화되

어 전달되면 정보의 전달로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결정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만

들게 되는 이용자들의 수준과 윤리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실제로 SNS중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역기능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사례를 살펴본다[22]. 마이

크로 블로그의 게시내용은 개인 일상사나 신변잡기가 

54%로 가장 많았고 생활정보, 연예․오락, 사회, 문화 예

술 등의 순으로 가입자의 37.7%가 하루에 1번 이상 콘텐

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 블로

그 이용자의 70%이상이 악성코드, 바이러스, 개인정보침

해, 명예훼손, 언어폭력, 잘못된 노출 등의 역기능을 걱정

하고 있었다. 실제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중 역기능을 경

험한 이용자가 61.2%나 되었고 역기능 경험자 중 72.1%

는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담 

또는 신고하는 등의 대응행위를 하였다.

 

 [그림 2] 마이크로 블로그 역기능 대응방법-마이크로 블로그 
역기능 경험자

3.3 시사점

SNS에서 유통되는 단문메시지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 

의도가 왜곡되기 쉽다. 또한 소통의 범위와 대상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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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계층을 벗어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상이 노출되지 않아 상대를 잘 모르는 상황

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친한 관계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

생한다. 만12세에서 만49세 인터넷 이용자중 56.5%가, 마

이크로 블로그 이용자의 86.0%가 향후 마이크로  블로그

를 이용할 의사가 있고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

는 52.3%도 향후에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현재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 79.3%

의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을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대답으로[22] 볼 때 SNS는 지속적으로 사람과 사람에서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일반인은 물론 연

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들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출

하는 수단의 하나로 SNS를 보유하는 것이 대중화 되고 

있다. 개방성과 공유라는 요소가 모바일과 연결되면서 

일상생활의  풍속을 바꾸어 놓았고 소통의 수단도 바꿔

놓고 있다. 통화만 하던 휴대폰은 문자메신저가 되고 영

상 메신저가 되고 파일전송의 매체가 되어 장소에 상관

없이 소통과 업무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동 중에도 메일을 체크하고 메신저로 대화하며 중요 파

일을 전송받아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며 근처의 유명장소

를 서치하여 예약까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스마트

폰의 출현으로 휴대폰은 플랫폼이 되고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의 설치로 이용자의 임의대로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역기능도 

쉽게 마주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에

서 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6]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의 70%이상이 염려하는 

문제인데 대응조치는 피해자가 해당 SNS를 탈퇴하거나 

운영자에게 항의하는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뿐이라

면 문제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다. 

4. 모바일 SNS시대의 인터넷 윤리

4.1 모바일 SNS 시대의 인터넷 윤리 개요

과거 블로그, SNS형태의 소셜미디어는 무선인터넷의 

출현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한 곳에 고정되

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유선과 동등

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21] 

개인행동은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사에 의

해 결정된다. 행동의사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25] 주관적 규범은 해당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각으로 준거집단

에 따르려는 개인적 동기에 따라 결정 된다. 따라서 개인

들의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SNS의 규범은 개인의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SNS에 있어 개인들

의 상호작용은 사용자들의 지속적 이용을 이끌어 내는 

핵심 내용이다.[18]  최근 SNS는 인맥구축, 인맥유지 등 

이용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이용자 간의 커뮤

니케이션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작

용 도구와 공간을 마련해 주는 소셜 커넥트 서비스도 제

공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된 사람들 간의 관계

를 형성하는 SNS는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끔 지원하는 플랫폼도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진화되

고 있는 것이다[4]. 이동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유선과 

동등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의 인터넷 

윤리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기 위해

서는 먼저 인터넷 윤리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 필요하고 

인터넷 윤리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 이용

자가 이를 체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

자들은 SNS를 TV, 신문 등의 기존의 미디어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고 생각(69.3%)하고 있고 

SNS의 이용자들이 자율적 정화의 노력을 기울이면 건전

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59.1%)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24]. 사이버 폭력 등의 행동이 사이

버 모욕, 소토킹,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이 67.9%이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15.4%로 

나타나고 있음[24]을 볼 때 알면서도 인터넷 윤리를 지키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는 주로 웹서비스 위주로 변화되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블로그 서비스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제공되

는 기능, 개인 중심의 관계 맺기 그리고 일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140자 내외의 글자의 단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공간에서 일대 다수와 즉각적 대화가 가

능하다. 이러한 요소는 신속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모여진 마이

크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낸다. 1인 커뮤니티의 발달은 

엄숙한 권위주의를 타파하며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를 만

들어 놓았지만 과도한 자유가 표현의 금기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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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개인의 순간 감정까지 표현하는 

세대에 기존의 서열이나 지위 등의 장벽은 무색해 진다. 

SNS으로 연결된 개인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향유자

들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개

체로 존재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하고 이들의 여론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

이다. 필요한 몇 마디 말과 사진, 영상 등의 단순하고 간

결한 SNS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하고 참여하게 한

다. 그러나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쉽지 않다. 이

에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개인들에게 윤리의 정보를 제

공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SNS 시대의 인터넷 윤리를 세

워보고자 한다. 

모바일 SNS는 가입자가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는 언

제 어느 때든 접속하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때 

SNS에 접속하게 되는 이용자들은 해당 SNS에서 지속적

으로 띄어놓은 인터넷 윤리의 토막정보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일회적인 캠페인 수준의 홍보는 잠깐 의식전환

은 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접하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

게 도움이 되질 못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인

터넷 윤리 지식정보를 인식하도록 한다면 지속적인 노출

로 인터넷 윤리에 대한 바른 정보와 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물론 사용

자를 이끌어 오는 공급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포털사이

트, SNS운영하는 기업과 개인이 인터넷 윤리에 대한 지

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에서 인터넷 윤리의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물론 아무런 

교육 없이 인터넷의 세계를 접하고 있는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게 인터넷 윤리를 인지하게 하며 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들을 학습시키는 효과로 궁극적으로 인

터넷 세상을 건전하게 자정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도

록 할 것이다. 

4.2 모바일 SNS 시대의 인터넷 윤리 실천

인터넷의 역기능의 심화로 컴퓨터 윤리의 구체적 규

범을 연구한 스피넬로는 4가지 원리를 제시하여 인간의 

완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하였다. 첫 번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이용

자와 제공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여 서

로 배려해야하는 의무를 강조한 책임이다. 세 번째는 자

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완전성, 진실성, 공정한 표현, 비편

향성을 추구하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준수함을 말하는 정의이다. 네 번째는 바

로 해악금지부분으로 사이버 폭력, 바이러스 유포 등의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다.[10][33] 존중, 결과에 대한 고려 없는 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의 정보침해, 프라이버시 등 타인

의 정보를 함부로 취급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잘못

된 정보의 극단에 이르는 사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며 피싱, 해

킹, 악성코드 유포 등은 해악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일

어나게 된다. 

SNS는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을 콘텐츠로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모든 정보를 사회정체성과 윤리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콘텐츠의 적시성, 다양성, 

오락성, 정확성이 모바일 콘텐츠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품질의 요인이 된다[17]. 모바일 SNS 이용

자들이 해당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각으

로 준거집단에 따르려는 개인적 동기를 해당 SNS를 구

성하고 있는 콘텐츠 및 브랜드 이미지의 수준을 높여 이

용자의 만족을 충족하며 인터넷 윤리를 준수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심리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SNS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의 소속감과 

참여자에 대한 개방적 사고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

는 중요한 개념이다[32][25]. SNS의 이용자는 심리적 욕

구를 만족시키며 커뮤니티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며 자

신의 삶을 사이버공간 속에 참여시킨다. 이러한 심리적 

욕구는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나 다른 이용자들과의 

연계 등과 관련된다[34].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무한한 선택이 가능하고 

이동에 대한 제약이 적어 심리적으로 일치된 공간을 선

호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높은 동질성을 형성하여 커뮤니티의 구분

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질성을 가진 이용자들이 

모인 SNS의 정체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윤리의 지식정보

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해당 SNS의 품위를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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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터넷 윤리

지식정보의 제공이 지원되는 SNS 이용자들은 자신이 소

속된 커뮤니티의 이미지가 향상되므로 자신이 소속해 있

는 SNS에 만족하며 향상된 이미지에 준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기업, 단체, 개인 등의 SNS 생산자

가 댓글이나 팔로워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경우 제공한 

인터넷 윤리정보를 읽어보고 읽었다는 표시를 남겨야 의

견이 실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의사를 표출하고자 하는 이

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특정 기간 불특정의 SNS를 심사하여 인터넷 윤리

가 잘 지켜지고 있는 SNS에 훈장처럼 뱃지를 제공하거

나 우수 SNS로 공지하여 인터넷 윤리의 준수를 유도하

며 확대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나 기업의 SNS 운영체제가 인터넷 

윤리의 지식정보 제공에 앞장선다면 여타 인터넷관련 커

뮤니티 역시 이를 따라 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

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윤리의 존재와 인

터넷 윤리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5. 결론

성인의 인터넷 윤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

한 결과를 보면 성인의 윤리는 인터넷 폭력 가해 경험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2]

빠르게는 2세 3세의 아이들도 인터넷에 접하고 있고 

70, 80세의 노인층도 인터넷에 접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

되는 기술만큼 편리해지는 생활환경에서 인터넷은 생활 

속으로 접어들었고 이를 접하는 연령의 층도 일부에 한

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의 교육은 학생층

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체계를 접하기 전이나 교육체계를 

떠난 연령계층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최근 대중화되고 이용자의 참여도가 높은 

SNS를 활용하여 인터넷 윤리의 준수방안을 연구하였다. 

SNS는 많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느낌, 생

각, 감정 등을 표현하는 매체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

만 누구나 접근이 쉬운 만큼 인터넷의 역기능의 접근도 

용이하다. 하루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소통하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경우 참여자의 70%이상이 악성코드,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등의 역기능을 걱정하며 이용하고 있으며 

역기능을 경험한 이용자가 61.2%나 된다. 모바일 SNS 

시대에는 인터넷 윤리가 체화되지 않으면 역기능의 폐해

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만족도구로 인하여 오히려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이에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

단을 따르려 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개인들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SNS가 개인의 준거집단이 되도록 하여 동질성

을 가진 이용자들의 모임인 SNS가 인터넷윤리의 지식정

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해당 SNS의 품위를 유지하도

록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윤리의 인

식과 이의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SNS로 제공되는 인터넷 윤

리정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윤리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체계적

인 사례분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행

동심리, 준거집단의 규범, 인터넷 윤리정보의 노출방법, 

콘텐츠 내용 등의 후속연구는 보다 현실적인 윤리의 실

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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